
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‘2023 Network Union Day’가 5월 30일

(화)~31일(수) 이틀 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진행됐다.

 이번 행사에는 ▶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▶예비창업패키지 ▶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

센터 ▶혁신분야 창업패키지(신산업 스타트업) ▶충북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고려대학교 

세종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 및 관계자 약 200여 명이 

참석하여 네트워킹 강화 및 협업 도모 등을 통해 창업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.

 행사 첫 날인 30일에는 공식 행사 전 창업자 및 멘토, 실무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체육 

행사(축구)가 부여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에서 먼저 진행됐다.

보도자료 배포일시 23.06.09.(금)
총0매

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언론지원 박주호(044-860-1403)

내용문의

[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]

2023 Network Union Day 개최



 체육 행사 이후 15시 30분부터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(이준

배)과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장(조성현)의 축사 및 고려대학교 지상철 교수의 개회사를 

시작으로 ‘Startup Alumni & Talk Concert’, ‘전문분야별 순환멘토링’ 등 창업자들의 고민

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. 

 이어 저녁식사 시간을 통해 진행된 명함교환이벤트는 금번 Network Union Day에 참석

한 창업자들 간 유대감 향상은 물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했다.

 행사에 참가한 김동현 대표(예비창업패키지)는 “사업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

데, 같은 고민을 가진 창업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, 매칭된 멘토들과 함께 사업의 청

사진을 그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좋았다”면서, “정서적인 측

면에서도 매우 만족할만한 행사였다.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자주 열린다면 네트워크와 

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소감을 밝혔다.

 이튿날인 31일에는 각 사업별로 사업 설명회 및 창업자-창업 지원 실무자 간 간담회를 

통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창업자들이 공통적 또는 개별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을 공유

하며 앞으로의 창업 의지를 다지는 개별 행사를 진행했다.

 고려대학교 지상철 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“수많은 창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

고민을 다른 창업자 및 멘토들과 나누며 창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행

의 뜻 깊은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성과”라고 말했다.

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은 ▶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▶예비창업패키지 ▶스포

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▶혁신분야 창업패키지(신산업 스타트업) ▶충북 청년창업사관학

교 ▶과학벨트 기능지구 창업성장 지원사업 ▶S/W 메이커스페이스 총 7개 창업지원사업

을 진행하는 주관기관이며, 최근 3년 간 투자 5,000억 원 및 매출 7,200억 원 등 압도적

인 창업지원 수행 실적을 통해 명실상부한 창업지원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.




